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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은 ‘말씀’으로 오십니다.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하고, 

실천해야 할 것들을 일깨우십니다.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

거나, 외면하거나, 잊고 있거나, 거스를 때 눈앞에 진실을 

보이시고는 “이래도 모르겠느냐”고 호통을 치십니다. 그렇

게 머리를 세차게 얻어맞고서야 비로소 어리석은 인간은 

깨닫게 됩니다. 

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인 가족계획연맹의 상담사로 일

한 애비 존슨(애슐리 브래처 분)도 그랬습니다. 매주 교회에 나

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낙태가 

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

려 ‘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는’ 것이고, 

‘나의 정체성’이라는 신념으로 더욱 그 

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렸습니다. 자신이 

두 번의 낙태로 엄청난 고통과 분노, 자

책과 죄의식을 경험했음에도 여성의 자

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임신부 2만여 

명을 수술실로 들어가도록 설득했습니

다. 그 공로로 최연소 클리닉 소장에까

지 올랐습니다.     

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호된 충격을 

주십니다. 처음으로 들어간 수술실에서 초음파 화면에 잡

힌 머리와 팔다리가 또렷한 13주 태아가 살기 위해 수술 

흡입관을 피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만 결국 빨려 들어가 

핏덩이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. 그녀는 오열합니

다. 지금껏 그녀가 우겨왔던 ‘아직 고통도 못 느끼는 세포 

덩어리에 불과한 것’이 아닌 ‘아주 작지만 완벽한 아기’였기 

때문입니다. 

이렇게 ‘진실’을 마주하는 순간 자부심은 수치심, 믿음은 

배신, 일터는 감옥, 일은 죄가 되었습니다. 사실 주님은 그

녀가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을 통해 ‘말씀’을 주

셨습니다. “넌 수정된 순간부터 우리 딸이었어.”(어머니), “도

덕성에 대한 기준이 과학발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야?”

(남편), “우리가 자궁 안의 고요함 속에 있을 때도 하느님께

서는 우리를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.”(목사)

단지 듣지 못했고,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. 그

렇게 오랜 시간 마음의 감옥, 양심의 감옥에 갇혀 있다 탈

출하면서 그녀는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. 하느님께 눈

물과 참회로 용서를 구했고, 태어나지 

못한 자신의 두 아이를 비롯해 자신이 

죽음으로 몰아넣은 수많은 태아들의 영

혼을 위해 기도했고, 생명운동에 뛰어

들었습니다.      

<언플랜드>는 애비의 실제 삶과 경험

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. 다소 과장

과 윤색은 있겠지만, 영화의 모습들은 

‘현실’이고 ‘사실’입니다. 그래서 영화를 

시작하면서 애비가 말했듯이 누군가에

게는 ‘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’ 이야기이

고, 모습입니다. 더구나 낙태를 폭넓게 

허용하려는 우리의 현실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

까요.  

<언플랜드>는 인간이 만든 법으로 낙태가 죄냐, 아니냐

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. 

태아는 소중한 생명이고 주님의 섭리(시편 139)이며, 어떤 

이유로든 그것을 함부로 팽개치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

다고 말합니다. 하느님의 법이 인간의 법과 같을 수는 없습

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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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언플랜드 (Unplanned)’

이것을 보고도 모르겠느냐?


